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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화약고 중동에서는 전례 없는 사건이 종종 일어난다. 이번에도 그랬다. 4월 13일 

이란이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했다. 규모도 놀라웠다. 자살드론 170기, 

순항미사일 30기, 탄도미사일 120기가 발사됐다. 때를 맞춰 이란의 프록시 조직인 레바논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도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쐈다. 이스라엘은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함께 300여 발사체 중 99%를 요격했다. 엿새 후 이스라엘은 이란 중부의 

공군기지를 제한적이나마 보복 공습했다. 두 나라의 숨 가쁜 '팃포탯'에 전 세계는 소리도 못 

지르며 롤러코스터를 탔다. 

 

하지만 공격을 먼저 감행한 이란은 확전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단지 열흘여 전 일어난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스라엘은 

영사관 옆 군사시설을 공습했다지만 이란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단호한 응징을 선포했다. 

이란은 영사관을 폭격한 미사일의 발원지를 찾아내 이스라엘 남부의 공군기지를 조준 

공격했다. 민간인 지역은 피했고 미국, 유럽, 역내 국가들에 공격을 예고했다. 

 

이쯤에서 익숙한 장면이 떠오른다. 2020년 1월 이란 군부의 최고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이라크 공항에서 폭사하자 이란은 강력한 보복을 

천명했다. 그러나 이란은 공격 정보를 미리 흘려 '출구'를 신중하게 확보했다. 사령관 암살 

닷새 후 이라크 내 미군기지 두 곳에 미사일을 쐈고 사상자는 없었다. '순교자 솔레이마니' 

작전은 결의의 메시지를 보내는 선에서 일단락됐고, 이란과 미국 간 정면충돌의 위기는 

봉합됐다. 

 



 

 

이번 이란·이스라엘 충돌에서 가장 낯설었던 모습은 아랍 국가인 

요르단·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가 통합된 방공체계 아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써내려간 협력의 드라마다. 물론 이스라엘의 자체 다층방공망도 촘촘했다. 

그래도 300대가 넘는 발사체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많았다. 

 

이때 이스라엘 우방국으로 새롭게 변신한 아랍 국가가 등장했다. 바로 2020년 아브라함 

협정으로 시작된 아랍·이스라엘 데탕트의 결과였다. 시아파 이란의 팽창주의 행보에 맞서고자 

수니파 아랍 국가와 유대 국가인 이스라엘이 협정을 맺고 전략적 연대를 조직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의 반대로 중동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의 파트너 위치에서 배제돼 

유럽사령부 관할에 속해 있었다. 그런데 아브라함 협정을 주도한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의 

중부사령부 편입을 위해 적극 나섰고 이스라엘은 2021년 마침내 중부사령부의 일원이 됐다. 

 

이 덕분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가는 이란발 미사일의 레이더 추적 

정보를 미 중부사령부와 발 빠르게 공유했다. 요르단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전투기에 자국 

영공을 열었고 요격전에도 직접 참여했다. 이라크의 미 패트리엇 시스템, 동지중해의 미 

구축함도 임무를 수행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미사일 다수가 이미 영토 바깥에서 

격추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미 중부사령부에 편입된 후 제대로 된 연합훈련의 기회도 없었다지만 처음 선보인 

팀워크는 대성공이었다. 가자 전쟁을 지켜보는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도운 이번 활약이 

부담스러우면서도 공동 방위의 파워에 내심 안도할 것이다. 올 들어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6차례나 한 북한은 이란발 미사일의 대대적 공격을 유심히 지켜봤을 것이다. 실존적 위협 

앞에 정치적 부담감을 떨쳐낸 이스라엘·미국·아랍의 통합 방어체계를 보면서 한·미·일 

안보협의체가 떠오른다. 

 

* 본 글은 4 월 23 일자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